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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9. 24.(목)
매    수 2매

담당부서 도시개발과참고자료 없음
배포일시  2020. 9. 24.(목) 사    진 1매

담당자
 도시개발과장    오세인 (☎ 031-790-6090)

 신도시추진팀장  전  일 (☎ 031-790-5102)

김상호 하남시장 등 5개 단체장, 
3기 신도시 원주민 재정착 위한 지역주민 의견반영 건의

○ 지난 23일 저녁 여의도에서 제5차 모임 갖고 3기 신도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반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하남시는 3기 신도시가 입지한 지역의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개 단체장은 

지난 23일 저녁 여의도에서 제5차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5개 단체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3기 신

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정부와 중앙 공기업에서 지역주민과 지방

자치 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또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주자택지공급 ▲훼손지복구 대상

지역 선정에 자치단체 의견반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시 단독주택 

건설용지가 부족한 경우 아파트 우선분양에서 무주택자 제한규정 완화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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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공익사업으로 거주지 공간이 철거될 경우 

임시 거주지 공간을 반드시 마련 및 공급해 줄 것과 ▲사업시행자의 

입주민 주민편익 시설 설치 기피로 발생되는 지자체의 과중한 재정적 

부담 해소방안을 중앙정부·경기도·LH가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5개 단체장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복지비용도 늘어나는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의 

배분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으고 해결방안을 지속 논의

하기로 했다.


	김상호 하남시장 등 5개 단체장, 3기 신도시 원주민 재정착 위한 지역주민 의견반영 건의
	책갈피
	content-area
	main-area
	post_1088
	tbody



